회랑(아스카 시대 국보)

이 지붕이 달린 웅장한 회랑은 동쪽의 종루와 중앙의 대강당, 그리고 서쪽의 경장(경전을 보관하는 창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층탑과 금당만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990년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가람 안의 기둥은 가운데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오른 엔타시스라 불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건축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몬 문(중문) 동쪽의 회랑은 서쪽보다 깁니다. 이는 가람 중앙에 일직선으로 탑과 금당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오층탑과 금당을 가로로 나란히 배치한 호류지 절만의 독특한 가람 배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